
석유화학 폭등의 후유증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해 어느 선이 정점인

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에틸렌 가격이 톤당 1 0 0 0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프로필렌이

1 0 0 0달러에 근접해 있고 부타디엔 또한 7주만에 다시 1 0 0 0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가격폭등이 기초유분에 그치지 않

고 합성수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L D P E가 1 3 0 0달러

를, HDPE 및 PP 또한 1 0 0 0달러를 넘어섰다. PVC만 유일하게

9 0 0달러 안팎을 헤매고 있을 정도이다.

석유화학제품 가격강세는 국제유가 강세를 타고 4 - 5월 벤젠가

격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예견된 사태이기는 하나 최근처

럼 폭등현상을 보일 것으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7

월 중순 벤젠가격이 1 0 0 0달러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SM 가격이 1 4 0 0달러를 넘어서고 PS 및

ABS 가격이 1 5 0 0달러 안팎에서 결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국제유가가 폭등을 거듭해 D u b a i유가 배럴당 4 0달러를 넘어서고 W T I는 4 5달러를 넘어섰으니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당연할지 모르나 가격폭등을 너무 좋아만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석유화학제품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산업 중간재라는 측면에서 일정수준의 가격급등을 수용할 수 있

지만 무한정한 상승세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원가 코스트가 올라가면 가공제품 또는 소비제품 가격

을 올려야 하나 최종 수요기업 또는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수요가 줄고 연이어

가격폭락에 수요감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앞으로도 폭등을 거듭해 배럴당 1 0 0달러까지 오른다고 가정하더라도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에 비례해 오를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라면 모두 이해할 것이다. Dubai유가 3 0달러 안팎에서

9 0달러로 올랐다고 에틸렌 가격이 6 0 0달러에서 1 8 0 0달러로 오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2 0 0 0달

러 이상으로도 오를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가격대가 굳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에틸렌 가격이 2 0 0 0달러에 이르면 LDPE 또는 H D P E는 최소한 2 4 0 0 - 2 6 0 0달러로 올라야 정상적인데 2 5 0 0

달러를 투입해 제조한 농업용 필름이나 쓰레기봉투를 과연 판매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

련이다. 아마도 채소값이 폭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채소 소비가 급감해 농업용 필름 소비위축으로 이어

질 것이 분명하며, 쓰레기봉투는 비닐이 아니라 종이봉투로 대체될 것이다.

또 톤당 6 0 0 - 7 0 0달러에 P P를 구매해 자동차 범퍼를 제조하던 자동차기업들이 2 3 0 0 - 2 4 0 0달러에 P P범퍼를

만들기보다는 철제 범퍼가 다시 등장할 것이 분명하고, 700달러 안팎에 머물던 P V C가 2 0 0 0달러를 넘어선

다면 알루미늄 창틀이 경쟁력을 회복해 P V C창틀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석유화학제품이 산업중간재로서 가지는 한계점이다. 지금까지는 철제나 목재를 석유화학제품이 대체해왔

다면 앞으로는 석유화학제품을 다시 철제나 목재가 대체하게 되는 세상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국제가격 폭등을 타고 수익을 끌어올리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기초유분 및 합성수지 가격폭등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인식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합성수지 가격도 국제가격을 따라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중국 내

수가격과 국제가격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전멸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내수요 부진에 경쟁력까지 완전 상실해 생산기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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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의 최종 수요산업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마당에 플래스틱 가공까지 전멸한다면 과연 석

유화학 플랜트를 온전히 가동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망된다.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을 눈 뜨고당할 수밖에없는 것이한국의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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